
덕은한강초등학교

가 정 통 신 문
제2023-116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산로 55
 ☎ 02) 3158-8600

h t tp : / /w w w .d e o k e u n h a n r iv e r .e s .k r  담당부서 예체능부
 

수두 및 유행성 이하선염(침샘염) 예방관리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은 새학기 시작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이하 학교등)에서 수두

와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생활 중 감염병 예
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봄철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증가, 
학교생활 시 감염병 조심하세요!

- 학령기(어린이집·유치원 포함) 전년 동기간 대비 수두 37.6%, 유행성이하선염 
24% 발생 증가

- 물집성 두드러기, 침샘이 붓는 등 의심 증상 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 예방접종, 손 씻기, 기침예절,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 철저 당부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등 호흡기 분

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년 봄(4월∼6월)에 환자 발생이 많으며, 단체
생활을 하는 학령기에 발생 빈도가 높다. 

* 수두: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물집(수포)이 1주일가량 발생하며, 물집성 병변에 직
접 접촉하거나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전파를 통해 감염

** 유행성이하선염: 귀밑 침샘(이하선)부위가 붓고 1주일가량 통증을 동반하며 기침 시 
분비되는 침방울(비말)로 전파

수두⋅유행성이하선염 3대 예방수칙
◇ 첫째, 예방접종은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두 및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접종 미완료자는 예방접종 완료 
◇ 둘째, 자주 손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씻지 않는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의

심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철저
◇ 셋째, 발열, 발진, 침샘이 부어오르는 등 감염 의심 증상‧징후가 있다면 진료를 받

고 감염력이 소실되는 시기*에 등교‧등원 재개 
   * 수두: 모든 발진 병변의 가피(딱지) 형성(발진 시작 후 최소 5일) 이후
   * 유행성이하선염: 증상 발현 5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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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두란?
수두는 전염성이 아주 강한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

해 전파되거나 환자의 피부병변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습니다. 수두 환자와 접촉 후 수두 발생
까지는 10~21일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수두의 증상은 처음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세로 1~2일간 발열과 피로
감을 호소합니다. 발진은 얼굴에서부터 몸통과 팔다리로 퍼지는데 일반적으로 가려움을 동반하고 물집의 형태에
서 농포로 바뀌고 차츰 가피(딱지)가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아이들은 합병증 없이 회복됩니다. 

수두는 모든 피부병변에 가피(딱지)가 생길 때까지, 혹은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전염
력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두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수두 예방접종 후에도 일부의 학생들은 수두에 감염될 수 있습니
다. 예방접종을 받은 아이들이 수두에 걸릴 경우 증상이 심하지 않으며 피부병변의 수도 적고 짧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자녀가 수두에 걸렸거나 의심될 경우
1. 의사의 진찰을 받고 가족 중 예방접종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의사와 상의합니다.
2. 담임선생님에게 자녀가 수두에 걸렸음을 알립니다.
3. 수두 예방접종력이 없고 수두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모든 피부병변에 가피(딱

지)가 생길 때까지(혹은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등교를 하지 않고 집에 있도
록 합니다.

4. 모든 피부병변과 상처는 깨끗이 관리하고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5. 가족 중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이나 임신부가 있을 경우 즉시 의사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 유행성이하선염란?
유행성이하선염은 흔히 ‘볼거리’라고도 하며 이하선(귀 아래의 침샘)이 부어오르고 열과 두통이 동반되는 전염성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
거나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으며, 잠복기는 보통 14~18일 정도이며 25일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염력이 가장 높은 시기는 증상 발현 1-2일전부터 발현 5일 후까지이며, 증상 발현 5일까지는 호흡기 격리가 
필요하므로 이 기간에는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의 가장 흔한 증상인 이하선염외에도 뇌수막염, 고환염, 난소염, 췌장염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건강한 아이들은 특별한 합병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이 됩니다.

** 자녀가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렸거나 의심될 경우
1.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렸거나 의심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2. 유행성이하선염을 진단받은 경우 담임선생님에게 자녀가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렸음을 알립니다.
3. MMR 예방접종력이 없고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유행성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까지는 학교 등에서의 집단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등교를 하지 않고 집에 있도록 합니다.
4. 손 씻기를 자주하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에는 휴지를 사용하거나 손수건이나 옷으로 가리고 하도록 하

며, 유증상이 있을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5. 타액이나 호흡기 분비물 등으로 오염된 물건은 비눗물로 소독하여 사용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